
울산의 여러분과 더불어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자

리하게된것을정말영광으로생각합니다. 이우주삼라

만상대천세계의일체만물만생이말은하지않아도전부

우리의스승아님이없다고생각합니다.

한철나면서너희들마음대로가지고살고너희들맘대

로 하고 살아라. 그러나 떠날 때는 너희 몸뚱이까지도 다

놓고 가거라. 이렇게 우리 인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만이듣는게아니라, 여러분모두가다놓고가야하

지않겠습니까? 그런데길다면길고짧다면짧은그기간

동안에, 한 철 걸망 짊어지고 캠핑 나와서 놀다가 헤어지

는것임에도불구하고그렇게아웅다웅하고네탓내탓을

다투면서살아야하겠습니까? 그성질때문에집안이홀딱

망하는수도있고파산이되는수도있는데말입니다.

우리인생이그렇듯이일체만물만생도역시우리의스

승 아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는 걸 봐도 그렇

습니다. 물은그안에만생명을넣고굴림을굴리면서리

드해나가는데도걸림없이흐르고있습니다. 물을물끄러

미보고있자면‘아, 물이말을하는구나! 물이나같이살

라고말을하는구나!’하게됩니다. 산길을걷다보면나뭇

가지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

로불면저쪽으로흔들립니다. 바람부는대로흔들리면서

도그냥길을가듯이아무말없이그냥그대로가고있습

니다. 그럴때도‘저나무들도모두자기와같이살라고하

는구나!’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모든생명들이, 돌이나

산천초목들도 다 살아 있고 움죽거리고 찰나찰나 화하면

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신세계 50%에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도 물질계의 50%와 더불어 같이 상응하고 서

로주고받으면서살아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서그모든

생명들이, 그모습들이서로말을하고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도말입니다.

우리사람의살림살이와동물과생물, 일체만물의살림

살이가둘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차원만다르고모습만

다르다 뿐이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가고 있습니

다. 부처님 속에서 중생이 나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니

어디그게둘이겠습니까? 만물만생이다나같이살라고한

다면 나 또한…, 그도 나도 모두가 나투면서 찰나찰나 화

해서돌아가니둘이아닐것입니다. 부처님께서말씀하시

기를“색이공이요공이색이니라. 이모두가둘이아니니

라. 모두가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하셨는데 이것은

당신 혼자만 높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당신 아님

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당신 아님이 없이 제가끔 높다는

겁니다.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높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높고 거지는 거지대로 높고, 일체 만물만생이 다 제가끔

높으니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봅

니다. 그리고여래라는이름은부처님의이름이아닙니다.

그것은전체여러분이부처요, 여러분이그대로쉬는것도

없고 쉬지 않는 것도 없이 여여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

고 자유자재로살 수 있는그 자체를보고여래의집이라

고했다는말이죠.

이우주의근본도여러분마음의근본에직결돼있습니

다.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바로 근본에 가설이 돼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라는 의미는 만물만생의

생명, 그근본이불(佛)이요, 보이지않는세계와보이는세

계에일체가다같이통하고교류하고돌아가는그자체가

교(敎)라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불교라는그자체는어

느한군데국한돼있는게아니라전체가돌아가는진리인

것입니다. 모두불교안에있는것입니다. 어느종교를막

론해 놓고 말입니다.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각자 생명의

근본이있고, 말을해서서로교류하고전달하면서돌아가

니 모두가 불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이 자체는

너무나광대무변한것입니다. 우리마음없이는세상에서

창조력을 기를 수도 없고 창조를 해낼 수도 없고 발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상에있는각계각층의사람들이전부자기가태어났

으니까상대가있고잘못됐든잘됐든부딪침이있는것입

니다. 내가없다면, 내가이세상에태어나지않았다면상

대도없고부처도없고모두가무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선지식들께서말씀하시기를“너부터믿고너부터알라. 너

부터 알아서 너를 깨달아서 본다면 모든 중생과 부처가,

일체가다둘이아닌도리를알수있느니라.”하셨습니다.

그런데우리는어떻게하고갑니까? 애고든병고든천차

만별의문제가닥치면닥치는대로밖으로만찾습니다. 명

이 짧다 하면 칠성님한테 빌고, 가난하고 일이 생겼다 하

면 관세음보살 부르고, 좋은 데로 못 간다 하면 지장보살

찾고, 병이들었다하면약사보살찾고, 물에서위험할듯

하면 용신을 찾고, 길을 가다가 위험할 듯하면 지신을 찾

고…. 여러분, 한마음을가지고도자유스럽게살지못한다

면어떻게하겠습니까. 천차만별로다가오는것을오는대

로 어떻게 타의에다가 상대를 두고 빕니까? 상대를 두고

빌어 봤자 공덕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도 나지

않으며못났든잘났든자기를발견해낼수도없는것입니

다. 항상노예로서세세생생끄달리면서벗어나지못할겁

니다.

모든것은우주하고도직결이돼있고세상하고도가설

이 돼 있다 이겁니다. 우주간 법계의 근본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고 가설이 돼 있단 얘깁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하려니 이렇게밖엔 말할 수가 없군요. 그러니

병고가오면‘야, 내깊은한마음속에서, 바로거기에서병

고도나온거니까낫게하는것도거기아닌가. 네시자를

네가건강하게끌고다녀야지.’하고거기놔야이치에맞

다고봅니다. 또는명이짧다하면안에서칠성이됩니다.

금방화해서칠성부처가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한마디 할까요? 가정에서 살면

서 때에 따라서 금방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

가, 금방아들이됐다가, 금방형이됐다가, 이렇게아주자

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보!”그러면“왜 그래?”

하고 그 행동과말과뜻이그대로남편 노릇을한단말입

니다. 그랬다가도“아버지!”하면 금방 아버지 노릇을 하

게 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부처님 마음이라는 것이, 여

러분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그대로 나투는 것

입니다. 어떠한 애고에 대해서 모든 거를 놓을 때는 자동

적으로 산신도 되고 칠성도 되고, 병고가 있어서 거기에

되돌려놓을때는바로약사가되고, 좋은데로가지못해

서놓을때는바로지장이되고…, 그한군데서그렇게일

체만법을굴리면서돌아가는겁니다. 그것을바로이름해

서수레공법이라고하셨습니다.

모든것을거기다가되돌려놔야됩니다. 내가한번비유

를해볼까요? 오신통에숙명통이라는게있죠. 그게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입력

이돼서현실에자동적으로나오는것입니다. 그래서그거

를컴퓨터라고말해도됩니다. 물질적인컴퓨터는입력을

☞26면으로 계속

2010년10월27일(음9월20일) 수요일 / 불기2554년

대행스님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

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

해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

시종로구수송동46-21 수송빌딩현대불교신문사‘길을묻

는 이에게’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또는 한

마음선원●FAX: (031)470-3116 

2255
제807호

모든것을여러분마음의근본에되돌려놔야됩니다

그림·최주현

10,000원
A5/287쪽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